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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덕의차이나워치 하이테크대약진운동

국가가심판이자선수 첨단산업세계패권중국몽이끈다

1958년부터1962년초까지중국에서마오쩌둥주도로실시했던대약진운동포스터. <중앙포토>

시진핑<오른쪽>주석이지난2월17일주요민영기업CEO와의대화를마친뒤런정페이(任正非)화웨이회장과악수하고있다. <신화뉴스>

중국정부가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한건지난

2015년 5월이었다.꽉찬 10년, 성과는뚜렷하다.

육성항목중하나였던전기차는세계시장을휩쓸

고있고,로봇인공지능(AI)등미래기술은미국

을 위협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은 중국의

새 주력 수출 상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10주년

자축행사라도열릴만하지만,그런얘기는들리지

않는다. 관영매체에서도 중국제조 2025 라는단

어는찾아보기어렵다. 이달초열렸던전인대(의

회)의 2025정부업무보고에도없었다.왜일까.

마오이후70년만에 거국체제 부활

미국때문이다. 트럼프 1기행정부는중국의첨

단기술기업을봉쇄하면서 중국제조 2025 를공

격했다.이계획과관련된기업을타깃으로삼아기

술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진입을 막았다. 중국은

공격의예봉을피해야했다.공식문서에서 중국제

조 2025 라는용어가사라진이유다.

그렇다고내용이없어진건아니다.그들은 고품

질발전(高質量發展)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등다른용어를써가며하이테크제조업육성에나

섰다.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으로10년칼을갈

았다는얘기다.전기차의BYD, 배터리의CATL,

반도체의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휴머노

이드로봇의유니트리, 생성형AI의딥시크…. 그

어둠속에서성장한 자식들이다.그들이지금서

방업계에충격을주고있다.내일은또어떤회사

가등장할지,세계는경계의눈초리로중국을바라

본다.

중국하이테크산업이 10년만에세계를놀라게

할정도로급성장한근본요인은무엇일까?이질

문에대한답을찾기위해서는이번전인대에서리

창(李强)총리가낭독한 2025 정부업무보고를

볼필요가있다.그는선진제조업육성방안을밝

히면서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 라는 말을

강조했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 총동원 체제라는

뜻이다. 국가가총동원령을내려하이테크산업을

지원하겠다는선언이다. 2023년이후 3년연속정

부업무보고에등장했다는점에서이단어의무게

를느낄수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연상케 한다. 마오는

중공업 분야 육성을 위해 거국 체제를 발동했다.

50년대말진행됐던대약진운동이대표적인사례

다.당시중국은철강생산을위해국가총동원령을

내렸다. 10년안에영국을추월하고, 20년안에미

국을따라잡자(超英美)! 라는슬로건도내걸었다.

중국전역에철강생산을위한소규모용광로가만

들어지기도했다.

실패였다. 기차역에쌓인쇳덩이는교통망을마

비시켰고, 철강이외의산업은파국으로치달았다.

게다가때마침불어닥친가뭄으로수천만명이기

아로사망하면서대약진은처절한실패로끝났다.

그렇게사라졌던 거국체제라는용어가 70여년

의세월을건너시진핑(習近平) 시대다시살아났

으니,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다른점이없지는않다.시주석은앞에 신형(新

型) 이라는말을붙였다.여기 신형은 시장의수

급을 고려한다는 뜻.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총동원령을내리겠지만,시장과보조를맞춰

가며추진하겠다는의미다.핵심은여전히국가다.

국가가육성산업을정하고,민간과학계를동원하

는 형태다. 물론 자금도 국가가 끌어온다. 반도체

분야가그렇다.

중국메모리반도체회사인 CXMT는범용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있

는, 우리에게는치명적인존재다. 최근에는HBM

(고대역폭메모리)양산에들어갔다는보도가나와

우리업계를긴장시키기도했다. 2016년설립된이

회사역시 중국제조 2025 가낳은 자식이다.

CXMT는 겉으로민간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회장인주이밍(朱一明)이기업실권자로활

동하고있다.알리바바텅쉰샤오미등민영기업이

지분을들고있다.그러나실제는다르다. 국유-민

영연합기업, 좀더엄밀하게는국유기업에가깝다.

설립당시지분 4분의3을투자했던 허페이(合肥)

산업투자는안후이(安徽)성허페이시시정부산하

국유기업이다.이회사가가진CXMT의지분75%

는 6차례의증자과정을거쳐대부분다른국유펀

드에팔렸다.중국이반도체산업육성을위해조성

한 빅펀드(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 역시제2

기때CXMT에들어왔다.알리바바등민간기업은

안정적으로칩을공급받기위해각각소량의지분

을들고있을뿐이다.겉으로는민간이회사를지배

하는듯싶지만,파고들면 국가라는존재와만나게

된다.그게중국하이테크굴기의진실이다.

중국반도체산업육성의중추는 빅펀드다. 중

국은 3차례에 걸쳐 총 6868억 위안(약 138조원)

규모의펀드를조성해운영하고있다.설계에서생

산,패키징등에이르는반도체서플라이체인확충

에투자되고있다.그중하나가CXMT였고, 그렇

게성장한CXMT는지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를위협하고있다.

화웨이는구글MS뚫고독자OS보급

청년창업을위한국가펀드도만들어졌다.중국

은지난6일무려 1조위안(약 200조원)에달하는

국가 창업 투자 유도 펀드를 설립한다고 발표했

다. AI 양자기술바이오등분야벤처기업에투입

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창업도 공산당과 함께

라는얘기가그래서나온다. 이는중국 국가자본

주의의작동원리를그대로보여준다.국가는국유

기업또는국유펀드를통해시장플레이어로활동

한다. 겉으로는민영기업처럼활동하는기업도속

을까보면국유기업인경우가많은이유다.국가는

최소한지분으로민영기업이사회에참가해경영에

개입한다. 미래 산업 분야 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축구로비유하자면중국에서국가는심판이자,선

수다. 드리블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슬쩍

패스도한다.민간의영역에국가가끼어드는데거

리낌이없다.이는화웨이가추진하고있는 하머니

OS(중국어훙멍) 확산작업에도드러난다.

디지털운영체제(OS)는속성상바꾸기어렵다.

수많은응용프로그램이이를바탕으로연결되어있

기때문이다.많은기업이도전했으나구글과마이

크로소프트(MS)에막혀실패했다.그러나하머니

OS는 달랐다. 이미 중국 전체 스마트 기기의 약

18%가이를채택하고있다. 하머니OS를깐단말

기가10억개를넘겼다.공장학교등 18개분야에

서2만개이상의앱이운용되고있다(카운터포인

트리서치). 하머니OS가탄생한건 2018년, 불과

7년사이에이뤄낸성과다.

역시국가가뒤에있다.중국공업정보화부산하

조직인 개방 원자 재단(Open Atom Founda

tion) 이그실체다.화웨이는하머니OS소스를모

두이재단에 헌납한다.재단은산업별적용이가

능하도록시스템을조율하고, 해당소스를업계에

공개한다.원하는기업누구든가져다쓸수있다.

바이두의블록체인플랫폼인 수퍼체인 ,텐센트의

저전력사물인터넷(IOT)시스템 타이니 등도같

은방식으로하머니OS를쓰고있다. 미국OS로부

터의독립을위해국가와민간이힘을합친모습이

다. 이렇듯신형거국체제하에서는국가의영역과

민간의영역구분이애매해진다.

산업발전을위해서는제조역량,기술,시장등

이 필요하다. 이걸 다 갖춘 나라는 사실 중국밖에

없다.그런데,중국은여기에 정부라는생산요소

가하나더붙는다. 정부-기업-연구(대학)이똘똘

뭉쳐미래산업을만든다.정책의효율성은더높아

진다.

중국 IT업계에는여전히 영국을추월하고, 미국

을따라잡자! 라는슬로건이펄럭인다. 정부의 보

이는 손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 민간의 혁신에

의존하는서방의산업발전과는전혀다른궤적이

다.그러기에 미국과중국이벌이는기술패권전

쟁이면에는체제경쟁의속성이깔려있다는말이

나온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한우덕
차이나랩선임기자

영국추월하고미국따라잡는다

10년전부터국가역량총동원령

미국이기술이전시장진입막자

중,용어도숨기고은밀히공들여

반도체지원펀드만138조원규모

전기차AI등세계선두권올라서


